BR6176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한 미국       18-04-20

정치인들, 노조 간부들, 또는 일부의 언론 매체들이 아무리 이민자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다 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민자와 이민자의 후손이 만든 국가입니다. 미국의 화폐에는 E Pluribus Unum이라는 라틴어 문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다수가 만든 하나”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문자를 미국의 화폐에서 볼 때마다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려와서 우리의 일자리를 앗아간다”고 일부의 세력이 외쳐 대지만 미국의 노동청 통계는 현재 미국은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모자란다고 기업은 아우성입니다. 최근에 월 스트릿 저널은 “아이오아 (Iowa) 주의 근로자 부족의 곤경”이라는 톱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중서부 일대에 구직자가 부족하여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이오아주 메이슨 (Mason) 시에 있는 지역 초급대학 학장이 근로자 부족을 개탄하는 언급을 인용했습니다. 공장에서는 근로자를 보내달라고 빗발치는 요구가 있는데 공장에서 필요한 특기를 배우려는 지원자가 모자란다고 메이슨시의 초급대학 학장은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일 자리가 구직자보다 많다는 사실은 축복이라기 보다 문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인력부족 현상은 심각할 정도라고 하는데 인력부족의 큰 원인은 미군의 모집규정이 까다로워진 것도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미군입대를 지망하는 청년은 정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입대 자격조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인구가 비교적으로 적은 것도 인력 부족현상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구 층이 미국에서는 낮습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한 학생 중에서 졸업을 하는 졸업생의 비율이 가장 낮은 주는 워싱턴 D.C, 인데 겨우 60%입니다. 고졸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이이오아 주인데 여기서는 92%가 졸업합니다. 한국은 97%의 고등학교 압학생이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진학한다고 통계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과 졸업자 비율에 있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온 학생 수에 있어서도 한국인은 중국, 인도에 뒤이어 3위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니 인구비율로 보면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도 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근로인구가 부족한 현실 하에서 기업은 한인을 채용하는 열의를 보이면 대박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인 유학생들은 군복무도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에게 복종하는 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아마도 기업 전체를 통해 조사를 해본다면 최우수 직원상을 받을 만한 직원 중에서 비율적으로 한인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

